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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국제 인권 기준을 확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국가인권기구 감시 활동을 하는 아시아 지역 NGO 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네트워크인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잡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차기 위원장 선출 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과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ANNI 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을 

맡고 있는 등 아시아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22 년 5 월 이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일부 상임위원들이 보인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3 년 7 월, 저희는 성소수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향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발언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1 불행히도 저희가 공개 서한을 보낸 이후에도 이충상 

 
1 https://forum-asia.org/open-letter-the-anti-human-rights-behaviour-of-lee-choong-sang-a-standing-

commissioner-of-the-national-human-rights-commission-of-korea/.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김용원 상임위원 

역시 사형제 폐지 관련하여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반인권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2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약기구를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대한민국 정부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보고서에 제출한 독립 보고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관되게 권고해왔지만, 최근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 하에 작성되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위원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졌습니다. 이는 평등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입니다.3 이러한 상황은 올 7 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심의를 앞두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문제제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할 독립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도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독립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4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할 독립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권고가 빠진 데에 이어, 독립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 보고서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인권 기준에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1 명의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네 명의 비상임위원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5 이러한 

주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0518472190948. 
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3260346. 
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803.html?fbclid=IwZXh0bgNhZW0CMTEAAR0R-
8raAZUOtyJHfKyrj-
KLtcTK3KtweAqzhfv6EoGve9TKGXH_ZjChYeE_aem_AXqUeLG_iSrCpvMbPuZO3KXrGaTXGXxav9Q0i
ax_eWzyCadO8ZM4-VUohCK_kcR60M0G811yW1m1d3oIdpU_GzwT%23ace04ou. 
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80. 



소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진정사건들이 기각되고 있습니다.6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입장과 성소수자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그들이 반대한 진정사건들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사안들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무엇보다도, 이들 인권위원들은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존경받는 직책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앞서 두 상임위원은 군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다른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유가족과 인권옹호자들이 자신들이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가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들 상임위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77 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유가족과 인권옹호자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7 두 상임위원들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인권위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두 상임위원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운영 원칙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심지어 공개 회의석상에서도 

동료 위원과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책임지는 

인권위원들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방청한 한국 인권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상임위원들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동과 언사는 공개 회의 

참석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생활에도 고통을 

야기해왔습니다. 

 

ANNI 는 현 송두환 위원장의 임기가 2024 년 9 월에 끝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기 

국가인권위원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2024 년 6 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7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대통령실 추천 3 명, 

시민사회 추천 3 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 명)를 통해서 인권위원들을 선출해왔음을 잘 알고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0037.html.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433.html.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용하면서 마련된 이 

절차는 현 정부에도 계승되어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인권위원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언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거나 이러한 무력화에 동조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NNI 는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파리 원칙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이자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아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신뢰를 받는 기구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인권기구들에 영감이 될 것이며 

아시아 전역의 인권옹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ANNI 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자유 수호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합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신중하고 사려깊게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후보를 지명할 것을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1. 파리 원칙을 포함한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 

2.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 

3.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발전과 설립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정책이 국제 인권 기준에 기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주시리라 믿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ANNI 회원단체 일동 드림. 

 

*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국가인권기구 관련 활동을 하는 아시아 

NGO 들과 인권옹호자들이 2006 년 12 월에 설립한 네트워크입니다. ANNI 에는 현재 21 개 국가 

또는 영토에 소재한 33 개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ANNI 회원단체들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들의 업무와 기능을 강화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 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의 

일반논평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더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 년 ANNI 

설립 이래 현재까지 아시아의 인권과 발전을 위한 단체인 포럼 아시아(FORUM-ASIA)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ANNI 홈페이지: http://l.forum-asia.org/ANNI 

 

 

 


